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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집단 성북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위해 

결성한 건축가집단입니다. 성북동에 자리잡고,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 역사 및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도시와 지역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고, 건축 및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공공성 실현과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여러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bac(groupurbanasticarchitecture) Seongbukdong is a group of architects that have been 

formed based on the area to think about the communality of architecture and the social role of 

architect. Located in Seongbuk-dong, it is observing and recording with interest the culture, 

art, history and diverse aspects of life that are happening around the region, and using it as a 

base, is taking a broader look at the rapidly changing city and the region, conducting various 

experiments to realize the communality of the area and to present a new direction of architec-

ture through collaboration with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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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동 O씨 주택 리모델링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김재경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주요재료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

99.20m2

55.11m2

122.81m2

55.55%

110.94%

지상2층

연와조, 철골보강

T-flex외단열, 라왕합판 위 오일스테인

gahoe-dong residence remodeling



2019년의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북악산이 손에 닿을 만큼 지척에 걸려 있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가회동의 한옥

들 사이에 위치한 낡은 2층 주택을 만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준공되었다는 이 건물은 여러 겹 덧대어진 마

감들을 벗겨내면 낼수록 감히 이력을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세월의 나이테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중첩된 기억들’. 

새로이 이 집에 머물게 될 가족들이 시간의 기억이 쌓여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잘 느끼면서 새로운 시간을 더해갈 수 

있도록 계획의 방향을 잡았다.

철거를 통해 확인된 취약한 부분의 구조와 단열을 보강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사면의 창호를 새로 달았다. 메

인부엌인 동시에 열린 성격으로 이용될 1층 영역은 활용성이 높은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마감을 적용하였고, 내부 벽

체와 천장은 최소한의 마감으로 시간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흔적들을 요소요소에 남겨두었다. 

1층과 2층을 연결하게 될 최소한의 계단은 금속과 목재를 이용하여 따뜻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

고, 충분한 장서가 소장될 수 있는 서가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주 생활공간이 될 2층은 좁지만 각각의 공간들이 이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타일을 이용하여 통일된 바닥마

감을 적용하였으며, 내부 가구 또한 라왕합판의 선 고운 무늬를 활용하여 하나의 재료로 쓰임에 맞게 각기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골목에서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마당은 시멘트벽돌로 담장과 바닥을 마감하였으며, 투시형의 낮은 대문을 두어 최

소한의 영역성을 가지는 대신 좁지만 깊은 마당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구례예술인마을 주택+음악당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김재경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전남 구례군 온당리

단독주택

510.00m2 

129.68m2 

196.34m2

25.43%

38.50%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 큰크리트브릭

gurye residence+music hall 



산수유 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녘을 지나면, 작은 저수지를 앞으로 하고 지리산 간미봉에 기대어 앉은 자그마한 마을

이 나타난다. 회화와 조각을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구례 예술인마을. 그러한 마을에 처음으로 음악가의 집이 들

어서게 되었다. 

바이올리니스트 가족들의 별서인 동시에 실내악을 연습하고 소규모 공연을 겸할 수 있는 작은 음악당을 의뢰받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별서공간과 음악당이라는 조금은 개방된 성격의 공간을 함께 두기 위해 공용현관을 기준으로 서로 

교차하여 배치하고 층을 나누어 구분 짓는 방법을 택하였다. 

음악당은 일부 바닥을 낮추어 자연스런 객석을 만들고 천장을 높여 작지만 깊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하였다. 낮고 열린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음악당의 객석으로도 이용되면서 동시에 가족들이 주변 자연환경을 여

유롭게 즐길 수 있는 별서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음악당 층고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2층 데크마당은 가족실과 자연

스럽게 연결되어 주변 자연환경을 넉넉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리를 담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 풍경으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 마을의 초입에, 어

쩌면 첫인상이 될 수도 있는 곳에 들어서는 이 건물이 그 곳 자연에 가깝게 닮아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연남동 근린생활시설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김재경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근린생활시설

270.35m2 (4필지)

414.15m2 

138.61m2

51.27%

153.19%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노출콘크리트, 점토벽돌

yeonnam retail complex



경의선 철길이 사라지고 숲길이 된 이곳에는 지금도 그 시절 단층주택들이 빼곡히 남아 있다. 6, 70년대에 형성된 

이 연남동 끝자락 동네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오래된 동네이다. 

이웃한 4개의 작은 필지에 건축주가 각기 다른 4개의 상가건물을 의뢰받았다. 이에 작은 필지를 합필하여 거대한 하

나가 되는 대신, 오랜 도시조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각각의 소규모 건물로 계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오래된 동네인 만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래 되고, 골목길에 닿아있는 오래된 집들도 자연스럽다. 실핏줄처럼 사방

으로 연결된 오랜 골목길에는 아직도 빨래를 내어 널고, 가을이 되면 고추를 말리는 모습이 심심찮게 펼쳐진다. 골목

길은 여전히 공공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퇴적되고 쌓여가는 기억과 시간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곳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건물들이 기존의 골목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각 건물들의 법정 

이격거리들을 모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어놓았고 오래된 골목길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도록 하였다. 꽉 

막힌 계단실 대신 외부로 열린 계단과 복도를 통해 기존 골목길이 건물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난 골목길의 가운데에는 작은 마당이 생겨났다. 그 곳을 통해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져 “이웃가게”라는 개념이 

자연스레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성북도원

도시건축집단 성북동+공공작업실

사진/ 이정환, 김재경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ongbuk Dowon, renovation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예술동 재생프로젝트

위치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구조

외장재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문화 및 집회시설

143.48m2

143.48m2

지상1층

기존 철근콘크리트+경량철골조

시멘트벽돌 위 표면발수제



오랫동안 비어져 흉물스러웠던 무허가 건물을 서울건축도시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을 의뢰 

받았다. 기존 콘크리트 건물에 임의로 덧대어 무단 확장한 건물과 흉가나 다름없는 목조 헛간을 새로운 방식과 접근

을 통해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계획의 방향은 재활용 즉, 원래의 공간과 재료를 재사용, 활용(re-cycle)하

여 바꾸어 쓰는, 단순한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꿈마루에서 경험하였던 리해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개념으로 접근

해 보기로 하였다. 

처음 만난 대상지의 느낌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혼잡함의 공존이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제된 풍경장치를 통해 조금

은 아늑하고 편안한, 새로운 풍경을 만들기로 하였다. 기존 건물에 덧달아진 부분은 과감히 철거하고 전시기능의 활

용성을 위해 그 면적만큼 일부 증축을 진행하였다. 경제성과 함께 재료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시멘트

벽돌을 활용하여 최대한 단순한 매스의 형태를 연출하고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벽을 통해 공간의 확장과 영역성을 

가지는 간결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헛간이 있던 곳에도 벽에 기댄 최소한의 장치를 이용하여 옥외전시공간을 조성하

였다. 

자연스러운 풍경장치와 자박자박 쇄석 밞는 소리로 가득한 공간. 비록 공간의 수명이 제한되어 지금은 다른 모습으

로 바뀌었지만, 더운 여름 땀흘린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성북예술가압장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ongbuk Art Pumping Station, renovation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예술동 재생프로젝트

위치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구조

주요재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문화 및 집회시설

211.74m2

423.48m2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용 가설자재, 마닐라로프, 라왕합판

암막커튼, 점토블럭, 스테인레스 조명틀



성북수도가압장은 1987년 성북구 일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된 이래, 2000년대에 들어 운

영이 중단되면서 도심 내 흉물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 일대가 연극센터 신축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철거될 운명에 

놓인 시한부 공간이 되었다. 그러한 버려진 수도가압장을 비록 한시적이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의뢰받았다.

기존 가압장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공감각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였다. 우선 인지도와 접근성

이 떨어졌던 주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고, 쓰레기가 쌓여있던 후미진 공간을 진입마당으로 새로이 조성하였다. 불필요

한 내부벽체 등은 과감히 철거하여 공간이용율을 높였으며, 장차 소멸될 상황을 고려해 공간 자체가 기억이자 전시

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사용성을 위해 가변적 개념의 암막커튼을 두

르고, 직접 조명기기를 제작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을 빛으로 채우는 색다른 분위기 연출을 꾀하였다. 

2017년 서울건축도시비엔날레 오픈에 맞추어 “성북의 건축가들이 모여 성.북.을 이야기하다(성북건축가연대M)”와 

“재생유랑(아트플러그)”을 마수걸이 전시로 채웠다. 거칠고 생경한 풍경에 대한 우려가 전시공간으로서의 묘한 매

력으로 치환되어 관람객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일은 지금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효창동 세가구주택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이정환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가구주택

114.3m2

68.21m2

166.30m2

59.68%

145.49%

지상4층+다락층

철근콘크리트

적삼목사이딩, 스타코 외단열시스템

hyochang-dong multi-family house



한 달음에 효창공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마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 가정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의뢰받았다. 비슷한 또래의 남매들을 둔 세 가정은 자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식세대들이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뛰어놀며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좁은 필지에 일조권사선제한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제약마저 따르는 상황은 마치 협소주택 3채를 동시에 계획하는 것

과 같은 경험을 안겨주었다. 좋은 향과 일조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각각의 내부계단을 가진 

복층주택 세 개를 조합하여 하나의 건물로 구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세 가정인만큼 각기 다른 요구조건과 취향들

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각 세대 유닛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서로의 취향에 맞는 계획안으로 발전시켜 나가

는 과정은 다른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맞물려 건축행정을 두 구청에서 동

시에 협의하는 기이한 상황은 그저 덤으로 따라왔다. 

완공된 후 노을 지는 효창공원을 내려다보며 기대선 옥상데크에서의 감흥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세 가정이 그곳에

서 다시금 어우러져 오순도순 열심히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 또한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남해 상주리 IBERIS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박준규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경남 남해군 상주리

다가구주택

537.00m2

169.46m2

228.86m2

31.56%

42.62%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스타코 외단열시스템

namhae sangjuri, IBERIS 



멀리 금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고운 은모래 백사장을 앞으로 끼고 앉은 아늑한 마을. 오랜 어촌풍경에 더해져 형형

색색의 민박집들이 앞뒤로 총총 들어서 있는 마을. 이곳 남해 상주리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사계절동안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의뢰받았다. 

대상지에서는 사실 바다를 직접 조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레벨을 달리하면 빼꼼히 드러나는 은모래해변과 함께, 

멀리 금산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등 더 많은 풍경들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로 

객실을 복층으로 구성하여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하였다. 각 객실 바로 아

래에 있는 주차장은 차량이용객들의 편의의 함께 바베큐를 비롯한 활동마당에 가까이 접하게 하여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 하였다. 좌우로 연립한 객실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야외 활동이 겹쳐지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교

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호 조합으로 구성된 객실은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응하여 옆 객실로도 손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베리스(iberis)는 흔히 눈꽃이라고도 불리우며 우아함, 깨끗함, 끌어당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상주리 어촌

풍경 속에 눈처럼 하얗게 들어선 이베리스에 다녀간 방문객들이 남해의 좋은 추억만을 간직하기를 희망하는 건축주

부부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 더 없이 어울리게 느껴진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개수공사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이정환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근린생활시설

367.00m2

139.57m2

283.50m2

38.03%

145.49%

지상2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화강석, 점토벽돌

Kimchungup house of architectural culture



재개발이 해제된 장위동 일대는 들떠 있었던 마음이 가라앉는 만큼이나 마을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 또한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었다.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여러 마을활동가들과 행정조직들이 지역을 기억하고 보전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은 급변하는 마을의 변화 앞에서 무색해질 따름이었다. 그런 장위동에 70년대 동방주택 단지의 흔적

을 간직하면서도 80년대 김중업건축연구소에 의해 전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던 주택을, 다행히 건물의 가치를 알아

본 건물주가 성북구청에 인계하게 되었고, 몇 차례 자문이 있은 후에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마을의 다

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80년대 김중업건축가의 건축양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매만지는 흥미로운 작업이 진행되었다. 김중업건축가의 직

접 관여에 대한 확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만, 눈과 손이 꼼꼼한 시공사 덕분에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개보수

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롯한 내부공간은 최대한 기존 자재를 보수하여 재사용하였으며, 새로 

교체한 부분도 원형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다. 외부 공간 또한 당시의 조경양식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여, 덧심어진 수목을 걷어내 최대한 초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주차장으로 쓰였던 

옥외마당은 담장을 헐어내어 진입마당으로서 보다 개방적인 성격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완공된 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문화예술공간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또한 즐거운 기쁨이다. 





정릉천변 산책로 편의시설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이정환

위치

용도

 

주요재료

정릉천 경국사 주변 수변 산책로

수변계단, 문화지도, 휴게의자

계단/ 경량 철골 위 우레탄도장+화강석 잔다듬 

문화지도/ 철판 레이저가공 위 분체도장

            +아크릴 레이저가공

휴게의자/ 철판 절곡 위 분체도장

convenient facility of jeongneungcheon



북한산에서 발원한 정릉천은 서울의 동남쪽으로 흘러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서울의 대표적 하천 중 하나이다. 풍부한 

유량과 더불어 일대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더불어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예술

인들의 생활과 활동거점이 되는 등 풍부한 인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정릉천에 수변공간이 낡고 미관상 좋지 않아 타일아트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주민공모사업이 있었고, 우연

한 기회에 그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작 주민들이 낡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은 오랜 시간의 기억

을 가지고 있는 하천 옹벽의 이끼들이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타일아트보다 훨씬 더 근사한 조경요소가 될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방문과 주민인터뷰를 통해 정릉천이 긴 산책로에 비해 접근로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주관부

서와 주민대표를 설득한 끝에 다행히 계획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 정릉천 일대 문화예술 요소들에 

대한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편의시설에 기댄 문화지도를 만드는 내용의 사업을 추가로 더하게 되었다.  

천변 산책로 중간지점에 경량철골조의 계단을 설치하고, 정릉천 일대 문화예술 요소들을 담은 문화지도를 제작하여 

붙였다. 휴게의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바닥과 벽에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디자인하여 설치하였다. 

설치된 계단과 휴게의자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고민들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으로 기억에 남는다.





경희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convenient facility of kyeonghee university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이정환

위치

용도

 

주요재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집 속의 집/ 중앙도서관 휴게실

아연도각파이프 위 우레탄도장

방낄라이 데크목 위 오일스테인 

익스펜디드메탈 천장틀 위 우레탄도장

스테인레스 개비온 테이블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The Extincton of Architecture: Contemplate about Sorokdo 

from Boanyeogwan

exhibition furniture making and setting up

건축의 소멸0 [보안여관]에서 [소록도]를 생각하다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위치

용도

 

주요재료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보안여관

전시공간벽 및 전시대 제작, 설치

라왕 각재목

라왕합판

한치각 부속철물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공동의 기억: 새석관시장
seongbuk documenta exhibition, participatory artist 

communal memory: saeseokgwan market

성북도큐멘타 전시 참여작가

위치

내용 

주요재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성북예술창작터

새석관시장 실측조사, 도면제작

1/100 모형제작

건축적 시선 : 기록도서 전시

라왕 각재목

라왕합판

한치각 부속철물

포맥스 PVC 압축판 



성북구 삼척수련원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교육연구시설

4,399m2 

873.78m2 

1,324.98m2

19.86%

28.02%

지상2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 목재사이딩

seongbukgu training center at samchuk

(1st prize at competition)



자곡동 M씨 주택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단독주택

298.00m2

118.82m2

598.26m2

39.87%

99.90%

지상3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 콘크리트브릭, IPE

jagok-dong residence

(under construction)



수원 장안동 상가주택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

외장재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근린생활시설, 주택

242.00m2 

141.05m2 

491.74m2

58.29%

142.99%

지상3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 콘크리트브릭

suwon jangan-dong shop and housing



a/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28-1

t/   02-744-1281

f/   0505-344-1281

e/   ubac.sb@gmail.com

w/  ubac.kr



이전 참여프로젝트/ 조성룡도시건축

서울어린이대공원 꿈마루

파주출판단지 도서출판세화

통의동 ViiN Collection

participating project at johsungyong architect office

Kkummaru, Seoul Children’s grand park

/project manager

Paju bookcity; Sewha publishing company

/project manager

Viin collection at Tongui-dong

/project manager

  사진/ 김재경

  사진/ 이정환

  사진/ 김재경



고암 이응노의 집

정각사 리모델링

지앤아트스페이스

Goam Lee Ungno memorial hall

/staff

Junggaksa temple remodeling

/staff

Zien art space

/staff

  사진/ 김재경

  사진/ 김재경

  사진/ 정상철



선유도이야기관 재개관

청운동주택

re-opening of seonyudo park meseum 

/project manager

cheongun-dong housing

/staff

천연기념물센터 리모델링 

natural monument center remodeling 

/project manager

  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도시건축



정릉골재개발

이화재개발

jeongneung-go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nager

ewh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nager

성북동 쌍다리길 정비사업

seongbuk-dong ssangdarigil maintenance project

/project manager

  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도시건축


